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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

2019. 11. 13.(수)
총 3매(본문2, 참고1)

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담 당 자
․과장 이창기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최형준․☎ (044)201-3850, 3854

보 도 일 시
2019년 11월 1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1. 13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미래자동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

안전도 평가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

-14일 자동차안전도평가 20주년 기념식서 성과 공유․새로운 도약 다짐

-국제 컨퍼런스 및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참관 등 체험형 부대행사 풍성 

  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19.11.14.(목)~15.(금) 양일간 “더 안전하게,

더 행복하게” 라는 주제로 자동차 안전도평가 20주년 기념식을  

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ㅇ 자동차안전도평가(KNCAP*)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  

소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동차 충돌 등 다양한 시험‧평가를 

수행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시행해 왔다.

* KNCAP: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

ㅇ 제도 도입 당시, 충돌 안전성 최고등급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은 없었

으나, 이제는 평가대상 전 차종이 1등급을 받고 있어 제도시행으로

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

등 국내 자동차 안전도 확보에 기여해 왔다.

ㅇ 올해는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, 그 간의 주요 성과를 기념하고,

나아가 자율주행기술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자동차 

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안전도평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  

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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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사는 크게 1일차(‘19.11.14.) KNCAP 20주년 기념식, 국제 컨퍼런스,

그리고 2일차(’19.11.15.) 테크니컬 투어로 나뉘어 진행된다.

ㅇ ‘KNCAP 20주년 기념식’은 지난 20년간의 자동차안전도평가 제도의

발자취를 돌아보고, 앞으로 20년을 위한 비전선포*, 그리고 국내 자동차

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제작사 및 유공자에게 국토부 장관

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으로 구성된다.

* 비전 선포식 : 국토부장관과 각 제작사 대표들 KNCAP 정책 방향 공유 선포

- (참여) 현대, 기아, 쌍용, 한국지엠, 폭스바겐, BMW, 볼보, 르노삼성 8개사 대표

- (내용) 2020년부터 국내 출시되는 신차에 AEB(자동긴급제동장치) 기본 적용 추진

ㅇ 국제 컨퍼런스는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시행하는 국가 간의 미래 

비전을 제시하고, 국‧내외 주요 제작사의 최신 기술 현황 등을 공유 

하는 자리로써‘자동차 안전기술의 혁신과 KNCAP의 미래’라는  

주제로 개최 될 예정이다.

ㅇ 행사 둘째 날 예정된 테크니컬 투어는,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도

평가 시험 수행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(한국교통안.전공단)의 K-City*

투어, 시험시설 참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.

* K-City: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전용 테스트베드인 자율주행 실험도시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행사기간 중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시행하는 

해외 기관*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”면서,

ㅇ “이를 통해, 향후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

수반되는 자율차 안전성 평가기술 공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

추진할 계획” 임을 밝혔다.

* 유럽 Euro NCAP, 아시아 Asean NCAP, 한국 KNCAP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

자동차기술과 조태영 사무관(☎ 044-201-3850), 최형준 주무관(☎ 044-201-3854)

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